
□ 김의겸 의원 브리핑(4.15)에서 밝힌 미술품 판매로 인한 재산의 폭발적
증가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.

□ 4.14일 보도설명자료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, 한덕수 총리 후보 배우자
재산은 후보자가 공직을 퇴임한 2012년부터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
2022년 4월 현재까지 약 12억여 원 증가했습니다.

ㅇ 주요내용은 △총리 후보자로부터 배우자 증여(약 6억원), △배우자의 어머니
상속재산 등 처분(약 3억원), △금융소득 등(약 3.5억원, 그림판매액 약 1억원 포함)

이며, 세무 당국에 정상 신고하고 세금도 투명하게 납부한 바 있습니다.

□ 한덕수 총리 후보 배우자는 후보자가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불필요한
논란을 우려하여 별도의 개인전을 개최하거나 그림을 판매하지 않았습니다.

ㅇ 개인전은 한 후보자가 공직을 그만둔 2012년 이후 개최(2회)하였습니다.

ㅇ 한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림으로 얻은 소득은 현재까지 약 1억원입니다.
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세금 납부를 하였으며, 2021년 판매한
그림에 대해서도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시(5월) 정상 납부할 예정입니다.

□ 구체적인 그림 판매내역 등은 그림 구매자의 신상과 관련된 사안이므로
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한덕수 총리 후보 배우자의 소득 증가 및

 그림 판매에 대해 설명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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